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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습지는 탄소 격리와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기후변화 완화
와 적응에 중요한 생태계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습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습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
는 정책적 개선 방향과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주요 국가들의 습지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검토하였다.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TACCC 
(Transparency, Accuracy, Consistency, Completeness, Comparability) 원칙에 근거한 연구 결과, 기후변화 대응과 습지 
보전 정책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특히, 습지의 탄소 격리 능력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1) 기후변화 대응과 습지 
보전 정책 수립에 있어 통합적 접근을 통해 습지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 포함하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2)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습지 관리를 위해 습지의 상태
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탄소 흡수량 등 정량적 데이터를 구축한다. (3)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보전 및 복원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 (4)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NbS)의 도입으로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능을 극대화한다. (5) 재정적 지원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습지 보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 이러한 습지 정책 개선 전략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
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지속 가능한 습지 생태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온실가스인벤토리, 자연기반해법, AFOLU(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탄소격리, 통합
적 접근

Abstract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being observed globally, and wetlands are known as important ecosystem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with carbon sequestra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However, current 
wetland policies in Korea are poorly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ies and are not fully utilizing the 
potential of wetland capabiliti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considerations and major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wetland policies with effective tool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Case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s 
on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the use of wetland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used to identify the key factors to establish wetland policies with consideration of current status and different 
wetland issues in Korea. Results of this study wit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TACCC(Transparency, 



임정철･노백호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Vol. 26, No. 4, 2024

357

1. 서 론

현재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이는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다양한 도전과제를 안겨주

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 극한 기상 현상 증가, 해수

면 상승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IPCC, 2014).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 격리와 흡수 강화를 통한 기후 조절과 완화에 많은 관

심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탄소 저장 능력이 높은 

습지와 산림 등의 생태계 관리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

고 있다(Lal, 2008; Mitsch and Gosselink, 2015). 이는 지

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정책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UNFCCC, 2021). 그러나 기후변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

가의 대응 정책은 현실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에 부족한 

면이 많은 실정이다(Bernauer and McGrath, 2016). 습지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Nahlik and Fennessy, 2016). 그러나 지난 3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습지 보전 정책을 견인하는 

습지보전법과 습지보전 기본계획처럼 강력한 프레임워크 내

에서도 생태계 보전을 제외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혁신적

인 성과 또는 실질적인 조치는 미미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습지 면적은 정의와 추정 방법에 따라 차이

가 있으나 대략 육지 면적의 약 5~7%정도이다. 그러나 전 

지구적 탄소순환에서 습지는 약 20~30%의 탄소저장고 역할

을 하고 있다(Mitsch et al., 2013). 지구 전체의 토양 유기탄

소 저장량 추정치가 1,550 Pg(Lal, 2008)인 것에 비해 습지

에 455~700 Pg(Mitsch and Gosselink, 2015)의 탄소가 저

장되어 있다는 것이다(1Pg=1015g). 맹그로브림과 같은 연안

습지는 열대우림보다 단위 면적당 탄소 저장 능력이 최대 5

배 높은 6~8 tCO2/ha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습지는 

모든 육상 생태계 가운데 탄소 저장 밀도가 가장 높은 생태

계이기 때문에 생지화학적 탄소순환과 기후변화 완화에 상당

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Kayranli et al., 2010; IPCC, 

2019). 또한 습지는 지구온난화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메탄 약 60%, 이산화

탄소 약 20%, 아산화질소 약 2% 등)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IPCC, 2007). 많은 과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

은 지표면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습지 생태계가 지구의 복사 

강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Whiting 

and Chanton, 2001; Frolking et al., 2006; Mitsch et al., 

2013). 그러나 습지의 탄소 저장 및 흡수 능력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제한적이며, 단독으로 기후변화 문

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습지는 기후변화 완

화 및 적응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른 부문과의 통합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습지는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많은 생물

종에게 서식지와 번식지를 제공하여 생태계 건강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Mitsch and Gosselink, 2015). 그러

나 기후변화는 습지의 공간적 변화와 습지 내 물리·화학적 

물질순환 구조를 전환시켜 다른 생태계 유형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2018). 특히 강

우와 지표유출수에 의존하는 많은 습지들은 건조와 급격한 

수위 변화, 증발산량 증가, 폭우 등으로 인해 습지 고유의 안

정적인 구조와 기능에 더 강한 강도와 높은 빈도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는 생물서식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며, 습지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생태계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Waddington et al., 

2015). 또한, 습지 환경 변화는 습지 내 유기물 분해 속도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탄소 손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Moore and Knowles, 1989; Lafleur, 2009).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인 서식지 감소는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져 생태계의 

균형과 기능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WWF, 2020). 

현재 인간 활동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Bisht et al., 2020). 인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

Accuracy, Consistency, Completeness, Comparability) principles show that integrated approach on wetland policies 
to climate change response are needed.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ly, carbon sequestration and storage are integrated through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ies and wetland 
conservation polici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Secondly, data-based wetland management should be implemented with scientific research, and wetland conditions 
and changes are continuously monitored, in particular quantitative data such as carbon absorption of wetlands are 
systematically collected. Thirdly, cooperating wi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wetland policies, public 
participation on wetland conservation are encouraged with establishment of wetland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strategies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Fourthly, expanding the role of wetlands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with incorporation of the Nature-based Solutions(NbS). Fifthly, the implementation 
capabilities of wetland conservation policies is enhanced by financial supports and training of wetland education 
and professionals. These wetland policies strengthens the ability of wetland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effectively, and contribute to sustainable wetland ecosystem management by participating international efforts on 
wetland conservation and climate change.

Key words : Greenhouse Gas Inventory, Nature-based Solutions, AFOLU(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Carbon sequestration, Integrat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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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발은 종종 습지 손실의 대가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

류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Zedler and 

Kercher, 2005; Kingsford et al., 2021; Keith et al., 2022). 

1700년 이후 전 세계 습지의 최대 87%가 사라졌으며, 최근 

10년 동안 그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2018). 여러모로 중요한 습지 생

태계가 축소되고 온전함을 상실하는 동시에 탄소를 격리하는 

잠재력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Convention on Wetlands, 

2021).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습

지 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 각종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기후변

화 추세와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습지 보전정책 마련을 통해 

기존의 탄소 배출 억제와 미래의 탄소 흡수 강화 등 생태계 

서비스의 회복력 증대가 필요하다(Moomaw et al., 2018).이

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습지에 대한 다양한 조

사, 연구, 생태계 모니터링 등과 함께 대중의 인식 증진과 국

제적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Prober et al., 2015; Finlayson et al., 2017). 

습지는 탄소 흡수와 저장 능력으로 인해 기후 행동에서 막

대한 잠재력을 지니지만,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의제에서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Convention on 

Wetlands, 20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

나라를 비롯한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은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하고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해

야 한다. 국제사회와 국내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전략에 

습지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 현명한 이용을 우선시하는 노력

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습지 

관리 및 보전 정책에서 정확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을 위한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습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나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습

지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수단으로서 가지는 잠재력과 한

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습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향과 주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수단으로서 습

지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보전 및 관리 방법과 

효과적인 수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들의 

NDC와 NbS(Nature-based Solutions) 수단으로서 습지 활

용 사례, 기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에 대해 주요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우리나라 습지 정책이 기후 변화 대

응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국제사회 동향과 비교하여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습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각국의 문헌

자료와 연구논문,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주목할 만한 국내 습지 정책의 개선 과제와 주요 전략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문헌 검토는 연구결과에 대한 높

은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된 프로토콜

에 따라 연구 편향을 최소화하고 리뷰의 포괄성과 재현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방법을 따랐다(Khan et al., 2003).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습지 정책에 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 질문을 명확히 하여 “기후변화”, “완

화 및 적응”, “습지 정책”, “습지와 기후변화”, “환경정책” 등 

여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Fig. 1). 관련 키워드를 이용하여 

연구 데이터베이스(Google Scholar, Scopus Index Journals, 

Elsevier Science Direct, Springer 등)에서 관련 논문과 정책

보고서 등을 검색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에 관한 국제사회 동향과 국가별 정책, 습지의 탄소 저장 능

력과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분석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검

토하여, 습지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재

조명하였다(MEA, 2005; Mitsch and Gosselink, 2015; 

IPCC, 2021). 

또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

제사회의 주요 대응 전략과 국내외 습지 보전 및 관리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습지와 기후변화 관련 국외 정책동향과 주요 

국가의 습지 정책 사례 및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과 함께 국제동향을 고려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과 연계한 TACCC(Transparency, 

Accuracy, Consistency, Comparability, Completeness) 원칙

을 활용하였다. 국외 정책 사례는 최근 10년 이내 습지에 대

한 자연기반해법을 마련하고, NDC에서 습지 부문을 제시한 

유럽연합 포함 7개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국내 기

후변화 대응책은 관련 법률과 국가 계획의 추진 과제를 확인

하였으며, 습지 정책은 습지보전법과 4차례 수립된 국가 습

지보전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였다.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문헌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2000년 이전의 자료, 정책 또는 전략 연구가 아닌 실

험적 자료 등 관련성이 낮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주요 검토

자료는 (i)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조치에 관한 문헌, (ii) 최근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사항

과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였다. 관련 논문들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방법, 맥락, 이론 등을 검토하여 각 요소에 반영하였

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습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계 관리

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기후변화 대응 습지정책 국제동향

3.1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자연기반해법의 이해와 활용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국가 NDC 

목표를 3배 이상 늘려야 하고, 지구 온난화를 1.5℃ 미만으

로 유지하려면 NDC 목표를 5배 이상으로 조정해야한다

(UNEP, 2022).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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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있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구 

온난화를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주요 시나리오에 화석 

연료 연소 및 토지 이용 활동과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외에도 대규모 이산화탄소 제거 방법의 사용

을 가정하고 있다(Smith et al., 2016).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자연 생태계가 제공하는 탄소 흡수 및 

격리 능력이다(IPCC, 2019). 실제로, 산림, 농경지, 습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부문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를 

흡수하고 격리함으로써 지구의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토지이용 부문(LULUCF)의 배출량은 2013- 

2022년 기간 동안 평균 1.3±0.7GtC/yr(4.7±2.6Gt CO2/yr) 

이지만, 자연 생태계가 흡수하고 격리시키는 온실가스는 이

보다 훨씬 많은 3.3±0.8GtC/yr(총 CO2 배출량의 31%) 에 

달한다(Friedlingstein et al., 2023). 이는 2022년에 인위적으

로 배출된 온실가스(11.1±0.8GtC/yr(40.7±3.2GtCO2/yr))의 

약 29%를 자연 생태계가 흡수하는 것으로서 자연 생태계가 

기후변화 완화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

여준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관리 개선은 가장 성숙한 이산

화탄소 제거 방법이며, 흡수원 증가와 배출량 감소의 시너지 

효과로 대규모 기후변화 완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Grassi and Dentener, 2015; Field and Mach, 2017).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자연생태 기반 해법인 자연

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NbS란 자

연과 자연의 기능과 과정을 활용하여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

결책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그 범위에는 생태계 보전 및 복

원, 지속가능한 농림업, 그리고 도시 녹화 등이 포함된다

(Griscom et al., 2017; CBD, 2020b; Seddon et al., 2020). 

NbS는 생태계의 탄소 흡수 및 격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재해 

예방, 식량 및 물 안보 제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NDC 수립과 이행에 있어 NbS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서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Finlayson et al. 

2019). NDC에 NbS를 이용하는 전략은 그 자체로도 2030

년까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비용의 최소 1/3을 감당할 수 있

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Griscom et al., 2017). 파리협정의 

일환으로 각국이 제출한 2025년 또는 2030년 배출 목표와 

NDC에서 160개국 중 38개국은 자연(토지 부문)을 이용한 

완화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Forsell et al., 

2016). 그 밖의 국가들도 구체적이진 못하지만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을 중요한 완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3.2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 잠재력 평가 및 국제동향

습지는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분야 

Defining Research 
Questions

▪ Summarize study idea and its importance
▪ Identify keywords on research topic

Database Search

▪ Climate change-related articles on wetlands
searched with Web of Science, Google Scholar,
Springer, Elsevier Science Direct and others
▪ Select articles from 2000 to present

Data Filtering
▪ Duplicated articles excluded in literature review
▪ Inclusion criteria on articles related to wetland 
policy and management topics

Literature Review
▪ Systematic review on full text context against 

regulatory framework for wetland
▪ Derive and summarize policy implications

Conclusion
▪ Integrate findings on wetl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Propose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ies

Fig. 1. Framework of the stu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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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탄소 격리(흡

수·저장) 능력이 높아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생태계로 간

주된다(Lolu et al., 2020). 습지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식물과 토양에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전 지구적 탄

소 순환에 기여한다. 그러나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가 모든 자연 생태계가 제공하는 금전적 가치의 43.5%를 차

지할 정도로 높다고 평가(Davidson et al., 2019)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습지의 광범위한 기후 완화 잠재력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에 있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Anisha et al., 2020).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습지의 중요성을 재조

명하며,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습지를 적극적으로 포함시

키고 있다.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 복원, 

수질 정화,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을 통해 탄소 흡수 능

력 강화와 기후변화 적응력이 증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2018).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도 습지의 보

존과 현명한 이용이 막대한 탄소 격리 잠재력을 실현하고 국

가 NDC를 달성하기 위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IPCC, 2021). 생물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또한 습지 보전

이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CBD, 

2020a). CBD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Aichi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과 행동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BSAPs) 개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목표 달성 수단으로서 습지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다(CBD, 2020a). 이처럼 최근에 국제

사회는 습지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과 생태계 파

괴를 예방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MEA, 2005; Davidson et al., 2019). 

습지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Nahlik 

and Fennessy, 2016; Seddon et al., 2021). 이러한 국제사회

의 분위기에 따라 각 국가는 습지를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과학적 데이터 기반

의 정책 개발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2018).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정책

적 흐름과 국가별 습지관리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 람사르 

협약도 당사국별 습지 정책 개발을 권장하고 있지만 2018년

까지도 140개 당사국 중 73개국만이 그러한 정책을 마련하

였고, 18개국은 준비 중인 상태이다(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2018). 국가 습지 정책의 부족은 습지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에서 기후 변화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

게 된다. 따라서 과학자, 관리자, 정책 입안자는 이 격차 해

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국가, 지역까지 

모든 수준에서 기존의 습지와 기후 변화에 관한 법과 제도 

내에서 기회를 찾아 습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서 습지의 잠재력이 여전히 충

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IPCC와 람사르협약 

등 국제사회는 습지의 정확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을 위

한 각 국가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행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습지의 상태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활동자료의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가장 우선

시되는 정책 중 하나이다(IPCC, 2019). 활동자료 구축 및 온

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해 TACCC 원칙에 따라 투명하

고 일관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국가 공식통계와 주기적

인 활동자료 발간이 요구되며, 국가간 또는 행정구역간 비교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IPCC에서는 정확성

을 높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온전한 활동자료를 구축하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 활동자료는 습지의 토지이용 변화를 장기

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 변화 매트릭스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습지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IPCC, 2006). 또한, 바이오매스, 토양, 고

사목, 유기물 등 분야별로 흡수량과 배출량을 정량화 하는 

국가 고유계수 개발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

다. 내륙습지 부문에서는 수체 표면에서 대기 중으로 확산되

는 CO2, CH4 등의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 고유계수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계수 개발은 습지에서의 정확한 탄소 저장 

및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

에 적절한 습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Alongi, 2012). 

나아가, 습지의 탄소 저장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습지의 기여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TEEB, 2010). 이를 위해 

각 국가는 습지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 

기업, 일반 시민이 관련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2018).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 습지 

생태계 복원, 탄소흡수 증진 프로젝트 참여, 습지 보전 인센

티브 제공, 지자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

속 가능한 습지 관리 동참 지원 등은 각국이 습지를 기후변

화 대응에 활용하는 수단들 중 일부이다. 이러한 국제적 동

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 습지

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통합적 습

지 정책을 수립하여 글로벌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3.3 국가별 습지 정책 사례와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습지를 이용한 각 국가별 정책은 국

가별 환경 특성과 사회·경제적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NDC와 

NbS 전략 속에서 습지 이용 전략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서 습지 

보전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국가 습지 정책을 

통해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Table 1). 또한, 습지의 탄소 저장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후변화 완화 전략에 통합하고 있다(DEWHA, 2008). 

브라질은 아마존 습지를 보호하고 복원하여 탄소 격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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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탄지 보존 및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은 초

기 2000년대부터 광범위한 습지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그린딜(Green 

Deal)과 생물다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습지의 탄소저장 능력 

강화를 위한 복원을 주요 활동으로 설정(European Commission, 

2020;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20; EEB, 2022)

하고 있다. 유럽이 추진 중인 습지의 농지 전용 최소화와 매

립된 습지 복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유럽 외에 많은 국가에서

도 추진되고 있다(Convention on Wetlands, 2021). 미국은 

에버글레이즈(Everglades) 습지 복원과 같은 대규모 습지 복

원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격리 능력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홍

수 방지 등을 강화하고 있다(Jerath et al., 2016). 특히, 최근

에는 Wetland Reserve Enhancement Partnership(WREP), 

Wetland Mitigation Banking Program(WMBP)처럼 다양한 

형태의 습지 복원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으며, 습지의 기후

변화 대응과 적응 능력을 극대화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복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Mitsch et al., 2013, USDA 

NRCS, 2024). 

이처럼 많은 국가가 습지 복원과 보전을 기후변화 대응 전

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습지 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 목표를 설

정한 국가는 드물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정책적 방향 설정

이나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Moomaw et al., 

2018).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NDC에서 산림, 농경

지, 정주지, 초지, 습지 등의 토지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

나, 습지 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구체적

이고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한 국가는 아직 드물다(Richards 

et al., 2016; UNFCCC, 2024). 이는 습지 생태계의 복잡성

과 이로 인한 과학적,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이며, 이러한 불

확실성의 해소를 위해서는 습지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습지의 역할을 보다 명

확히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완화 전략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4. 국내 습지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4.1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내륙습지 연계 전략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법적 기초를 마련

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이다.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

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을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정책 등

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적인 법적 기반

을 구성하고 있다(Kwon et al., 2014). 

Table 1. Role of wetlands for mitigation or adaption tools in NDC and NbS strategies

Country
Wetlands Utilization Strategy in 

NDC(UNFCCC, 2024)
NbS Involvement with Wetlands

Australia
Wetland restoration integrated into carbon 
farming and emissions reduction initiatives

Emphasizes the maintenance and restoration of wetland ecosystems, which 
play a critical role in carbon sequestra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Kingsford, 2011; Finlayson et al., 2017).

Brazil
Focus on protecting and restoring the 
Amazon wetlands to enhance carbon 
sequestration

Efforts focus on protecting and restoring critical wetlands like the 
Amazon rainforest and Pantanal to enhance carbon absorption (Penailillo 
Burgos et al., 2023).

Canada
Focus on peatland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to meet climate targets

Integrates wetland conservation into its national climate strategy through 
the 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 
with a focus on preserving and restoring peatlands crucial for carbon 
storage (Government of Canada, 2023).

China
Restoration of degraded wetlands and 
expansion of wetlands for carbon sinks and 
biodiversity

Since the early 2000s, has implemented extensive wetland restoration 
projects as part of its national strategy to address climate change (Sun 
et al., 2014; Jiang et al., 2024).

European 
Union

Restoration of peatlands and wetlands as part 
of the Biodiversity Strategy and Green Deal

The European Green Deal and Biodiversity Strategy emphasize the 
restoration and protection of wetlands as key actions, with a focus on 
enhancing carbon sequestration through wetland restoration (European 
Commission, 2019; Maes et al., 2020).

India
Wetlands conservation as part of broader 
ecosystem-based approaches to climate 
resilience

Focuses on the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etlands 
that play a critical role in carbon sequestra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Bassi et al., 2014; Yadav and Goyal, 2022).

United 
States

Wetland restoration is included in climate 
mitigation strategies

Enhances carbon sequestration and ecosystem services through 
large-scale wetland restoration projects, focusing on improving flood 
control, preserving biodiversity, and enhancing carbon sequestration 
capabilities (Moomaw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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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목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고,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 ｢에
너지 기본법｣(2021) 등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륙습지의 보호

와 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내륙습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현재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습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20-2040)｣,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

책(2021-2025)｣, 그리고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 

2027)｣이 있다. ｢제2차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이니셔티브로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 개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교통 및 물류 시스템의 개선, 건물 및 

도시 개발, 농림업 관리, 수자원 관리 및 해양 보호 등이 포

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 습지 등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

뤄지고 있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부터 사회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이

니셔티브로는 재난 및 기후 위험 관리 강화, 건강 및 복지 향

상,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응 역량 및 정책 지원 

강화 등이 있다(Lee et al., 2022). 이 계획에서도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강조하지만, 습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전략

은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에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 생태계의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며,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ies and wetland conservation policies

Category
2nd 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2020-2040)

3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2021-2025)

4th Wetland Conservation Basic 
Plan (2023-2027)

Goal
Carbon neutrality by 2050,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Protection of society and ecosystems 

through climate change adaptation
Wetland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of ecosystem services

Key Initiatives

 Setting a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goals

 Energy transi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 Greenhouse gas reduc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ystems

 Building and urban development
 Agricultural and forestry 

management
 Water management and marine 

protection
 Disaster and climate risk 

management
 Health and welfare improvement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Climate change impact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 Strengthening adaptation capacity 
and policy support

 Enhancing disaster and climate risk 
management

 Strengthening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 Enhancing adaptation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food security

 Protecting and restoring ecosystems
 Securing climate resilience in cities 

and land management
 Enhancing adaptation in the 

industrial and energy sectors
 Developing adaptation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wetland ecosystems

 Strengthening the carbon absorption 
function of wetlands

 Promoting wetland biodiversity
 Establishing a scientific basis for 

wetland management
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wetland protection
 Strengthening wetland-related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 Expanding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with local 
governments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 Strengthening wetland policie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 Establishing wetland manage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Ecosystem Health 
Maintenance 

Strategy

Protecting ecosystems through 
greenhouse gas reduction

Monitoring and restoring ecosystem 
changes

Strengthening restoration and 
protection of wetland ecosystems

Climate Change 
Adaptation 
Approach

Adaptation strategies in the industrial 
and energy sectors

Developing ecosystem and community 
adaptation measures

Strengthening wetland function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pecialized 
Strategy

Promoting renewable energy and green 
industry innovation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systems and localized adaptation plans

Expanding wetland restoration 
projects and strengthening carbon sink 
functions

Implementation 
Plan

Emissions trading system, promoting 
energy transition

Adapting in the ecosystem and 
agriculture sectors, expanding citizen 
participation

Expanding wetland protected areas, 
citizen participation i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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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흡수 기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을 주요 이니셔

티브로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습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습지 관리의 과학적 기반 구축,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교육 및 인식 제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있다. 이는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Table 2).

그러나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서 습지의 역할은 아

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습지와 각 정책 간의 연계

성이 부족하고, 습지의 탄소 격리 및 흡수 기능을 극대화하

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는 내륙습지가 탄소 격리 및 기후변화 완화에 미

치는 잠재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습지의 탄소 격리 및 흡수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하

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습지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Jeong, 2010; Wedding et al., 2021). 또한, 습지 보전 및 

복원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각종 기

후변화 대응 계획과 습지 보전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륙습지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

회와의 협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4.2 국내 습지정책 현황분석  

우리나라의 습지 보전 정책은 1999년 「습지보전법」 제

정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주요 정책은 습지보

호지역의 지정과 관리를 통해 습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

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Kim, 1996). 

이를 위해 5년 주기의 습지보전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제1차 습지보전 기본계획(2007-2011)은 습지를 ‘개발 대

상’에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의 대상으로 전환

하고, ‘인간과 습지의 조화로운 공존’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MOE, 2007)(Table 3). 이를 통해 습지의 훼손과 소실을 방

지하고,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습지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습지보호지역 지

정 확대,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한 기초 보전 활동, 국민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제2차 습지보전 기본계획(2012-2016)은 이전 계획과 마

찬가지로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조화를 강조하며, ‘습

지의 생태 가치 재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MOE, 2012). 

이를 위해 습지 복원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와 모니

터링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과학적 습지 조사와 체계적 관

리를 통해 정책 수립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습지 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였다(Kim et al., 2013).

제3차 습지보전 기본계획(2018-2022)은 습지 조사 선진

화와 결과의 활용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MOE, 

2018). 이 계획은 ‘과학적 조사와 효율적 관리로 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주요 전략으로는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습지 조사 선진화, 조사 결과의 체계

적 관리와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강화, 관리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습지 관리 체계 개선,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국제 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능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4차 습지보전 기본계획(2023-2027)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습지 보전의 통합을 목표

로 삼았다(MOE, 2023). 이 계획의 기본 정책 방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습지 관리’로 설정되었다. 주요 

전략으로는 습지의 탄소 격리 능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후변화 완화 전략에 적극 반영하는 ‘습지의 탄소 흡

수원 기능 강화’, 습지의 상태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는 ‘습

지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관리와 복원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 기능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국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교

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 및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습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 습지 부문의 활동자료가 TACCC 원

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습지 보전 정

책이 별도로 운영되어 정책 간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투명성(Transparency)을 위해 습지 거버넌스를 확충하는 것

이 필요하며, 부처간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습지보전법과 

습지보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명시적으로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온전성(Completeness)과 일관

성(Consistency)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나 예산이 부족하다. 습지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량의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및 정확성(Accuracy)을 위한 지

역사회 참여방법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도 남아 있다. 특

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지역 특성 반영의 

한계와 습지 관련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정확한 데이터

의 부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습지 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습

지 보전 정책의 연계성 부족이다. 「습지보전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각각 별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습지 활용사례 및 정책 개선방향

한국습지학회지 제26권 제4호, 2024

364

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법률을 통해 습지의 기후변화 완

화 및 적응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연계

가 부족하다. 이는 습지의 탄소 격리 능력과 기후변화 완화 

잠재력에 대한 인식과 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져, 습지를 활용

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Lee, 

2021).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이 강조되고 있다(MOE, 

2020; MOE, 2021). 그러나 제4차 습지보전 기본계획은 습

지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복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습지 생태계 모니터링 계획에 관한 전략과 통합

적 접근은 미흡하다(MOE, 2023). 또한, 제3차 습지보전 기

본계획까지의 습지 정책은 주로 습지의 분포 현황과 생물다

양성 등 기초 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측면의 정책이 부족했다. 제4차 습지보전 기본

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과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등의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Kwon and Choi, 

2009). 

둘째,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

는데 한계가 있다. 습지 관리와 보전은 지역의 생태적, 사회

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지역의 습지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Yook, 2013).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 부

족과 정책 실행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진다.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천 방안이 부족하

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습지 보전 정책 및 관리 역량도 미흡

한 수준이다. 습지보전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체계

를 갖고 있어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습지 정책 수립과 이행

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셋째,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습지 보전과 

복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 실행에 한계

를 보이고 있다(Kim et al., 2013). 예산 부족은 습지 복원 

사업의 규모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며, 필요한 시설과 장비

Table 3. Historical evolution of national wetland conservation plan and its major contents

Stage Major Contents

First Plan
(2007-2011)

 Expansion of Designation of Wetland Protected Areas: Strengthening management by designating ecologically 
important wetlands as protected areas

 Conducting Biodiversity Surveys: Basic survey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species in wetlands
 Raising Public Awareness: Enhancing public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wetlands through education and 

publicity
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Securing the grounds for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Wetland 

Conservation Act

Second Plan
(2012-2016)

 Promotion of Wetland Restoration Projects: Restoring degraded wetlands to recover ecosystem functions
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Developing system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sharing of 

wetland information
 Strengthening Research and Monitoring: Expanding research and monitoring for long-term tracking of wetland 

changes
 Promotion of Wise Use: Developing sustainable use plans such as ecotourism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operative activities like the Ramsar 

Convention

Third Plan
(2018-2022)

 Advancement of Wetland Surveys: Increasing survey efficiency by introducing the latest technologies such as drones 
and remote sensing

 Strengthening Data Management and Utilization: Establishing national wetland databases and expanding information 
disclosure

 Improvement of Wetland Management Systems: Promoting integrated management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related ministries and agencies

 Education and Raising Awareness: Developing wetland education programs linked with school education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nnectivity of Wetland Policies: Establishing policies that align with international trends

Fourth Plan
(2023-2027)

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Wetlands as Carbon Sinks: Evaluating wetlands' carbon sequestration capacity and 
reflecting it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strategies

 Establishment of Wetland Ecosystem Monitoring Systems: Collecting and utilizing data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Promoting wetland management suit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 Strengthen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Revising laws and expanding support for wetland conservation
 Expansion of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Strengthening education programs and campaigns for public 

participation
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Enhancing connectivity with other environmental policies such as 

water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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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많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

적으로 습지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습지 관리의 편차가 발생하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습지 보전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의 

부족은 과학적 관리와 모니터링의 미흡으로 이어진다. 습지 

생태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를 담당할 수 있는 생태학자, 환경 공학자, 정책 전문가 등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문성 있는 관리와 연구가 제한적이며, 이는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13).

넷째,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인식 부족이다. 습지의 중요성

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

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가 어렵다(Koh, 

2007). 많은 인식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습지를 단순한 습

지대나 개발 잠재력이 높은 토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와 기후변화 완화 기능에 대

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습지 훼손에 대한 경

각심이 낮고, 보전과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많다. 지역 주민의 참여는 습지 보전의 성공에 필

수적이지만,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참여 기

회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 시민 과학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습지 

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인 관리와 보호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ng and Shin, 2009).

4.3 통합적 접근 기반의 습지정책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습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지역 특성 반영

의 한계,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의 부족, 지역 사회의 참여

와 인식 부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자연기반해법

의 제한적 적용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은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습지의 잠재력을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 기반의 새로운 습지 정책 마련

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들은 습지와 기후변화 정책이 습지 

보전과 훼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습지가 기

후변화 완화 및 적응, 회복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Erwin, 2009).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습지의 기능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의 핵심 요

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제정된 정책들을 국가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책 도입 시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국가 정책에 적절히 반영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Atisa, 2020).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하다. 각국의 습지 정책은 해당 국가의 생태적, 사회적, 경제

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이탄지 복원이

라 하더라도 북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습지 보전 전략은 우리나라 고유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별

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효과가 누적되

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습지 정책

은 더 이상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쳐서는 안 된

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과 임기응변식 단순한 정책이 아닌,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인식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새로운 전략이 필

요하다(Kim et al., 2013)(Table 4). 

습지 정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TACCC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해야 한다. 즉,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일관성(Consistency),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완전성(Completeness)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전략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

들을 포함할 수 있다:

첫째, 통합적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기후변화 대

응 정책과 습지 보전 정책을 통합하여, 기후변화 완화와 적

응 전략을 습지 정책에 포함시키는 통합적 접근과 부처간 협

력이 필요하다(Persson et al., 2018; Yeo et al., 2019).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

청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간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친화적 농업을 습지 보전과 연

계하거나, 습지 복원 프로젝트와 산림 복원 정책을 통합함으

로써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Van Oosten et al., 

2018). 이를 위해 법률과 정책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처 간 통합

적 접근은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인벤

토리 작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더 나아가 습지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Chandra 

and Idrisova, 2011).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

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습지의 탄소 

격리 및 흡수 기능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

스 감축 목표(NDC)에 반영함으로써, 습지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Mcleod et al., 2011; 

Mitsch and Gosselink, 2015). 이를 위해서는 습지의 탄소 

흡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과학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습지 내 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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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토양에 저장된 탄소량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도가 높으

므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국가 고유계수(Tier 2) 

개발 및 체계적인 활동자료 구축(Approach 3)이 시급하다

(IPCC, 2014; Moomaw et al., 2018). 가능한 단기간 내에 

이를 통해 습지의 탄소 흡수 및 배출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Roe et al., 2019). 

또한 습지 조사 및 모니터링에 위성영상, 드론, 인공지능

(AI) 기반의 조사 및 연구체계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습지

의 변화를 감시하고 데이터의 정확성(Accuracy)을 확보해야 

한다(Murray et al., 2018). 이러한 기술은 넓은 지역의 데이

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어 IPCC에서 요구하는 완전성

(Completeness)과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을 충족하는 

데 적합하다(Bhatnagar et al., 2021). 예를 들어, 미국과 호

주 등에서는 위성 및 항공 영상을 활용하여 습지의 물리적 

변화와 탄소 흡수량 변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

을 하고 있다(Nahlik and Fennessy, 2016; Lees et al., 

2018). 또한, 미래에는 기후변화와 습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2018; IPCC, 2019). 습지 복원을 활성화 시켜 NDC 목표 달

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원 절차의 효과를 검증

하고 정량화하는 방법 개발도 필수적이다(Hiraishi et al., 

2014). 이처럼 국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은 습

지의 탄소 흡수 및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Mitsch and Gosselink, 2015). 따라서 최신 과학

기술을 활용한 연구, 기초자료의 축적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Alongi, 2012). 

셋째,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

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해야 한

다. 습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축적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습지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 등의 습지 정책이 정치적 의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틀을 강화하여 정책 실행의 강제성을 높

여야 한다. 습지 복원과 관리 활동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는 정책 간의 불일치와 비일관성을 

해소하고, 환경 정책 통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Lafferty 

and Hovden, 2003; Persson et al., 2018). 

그리고 습지 보전과 복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확

보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별 관리의 편차를 줄이고, 국가 차

원의 통합적인 습지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습지의 경제적 가치와 탄소 흡수 기능을 평가하여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래 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

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Davidson et al., 2019).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습지 보전과 탄소 흡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지자체, 기업, 개

인에게 효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eddon et al., 2020). 

 또한, 정책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습지 생태계 관리에 필

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와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수직적·수평

적 정책 통합을 통해 의사결정의 단편화를 완화하고, 일관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도모해야 한다(Van Oosten et al., 

2018). 이를 위해 습지에 대한 환경 교육, 시민 과학 프로그

램,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주민이 습지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인

식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

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습지의 

특성은 국가 및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관리와 복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Moore and 

Kumble, 2024). 그러나 지금까지의 습지보전 정책은 중앙정

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인해 지역 특성이 충분

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내륙습지와 연

안습지는 서로 다른 관리 방식이 요구된다. 같은 내륙습지라 

하더라도 경상남도와 강원도에서의 관리방식에도 차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맞

춤형 습지 관리와 복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Chandra and Idrisova, 2011). 지역 맞춤형 정책이 기후변

화 대응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지자체의 습지 보전 정책 및 관리 역

량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Kim et al., 

2015).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투

명성(Transparency)를 높이고,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

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다섯째, 자연기반해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습

지는 전 세계 토지 면적의 약 6%를 차지하지만, 토양 탄소의 

약 35%를 저장하고 있어 탄소 저장고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IPCC, 2019). 따라서 습지 복원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Griscom et al., 

2017).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한 자연기반해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접근법으로서, 습지의 탄소 격리 및 기후변

화 완화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연기반해법(NbS)

을 습지 복원과 관리에 이를 적극 도입하여 습지의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Government of Canada, 

2023). 습지는 탄소 격리와 생물 다양성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습지를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탄소 저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Seifollahi-Aghmiuni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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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습지 복원 사업을 확대하여 훼손된 습지의 탄소 

흡수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Schuster et al., 2024). 유럽에

서는 이탄지 복원을 통해 습지의 탄소 저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으며(Abdul Malak et al., 2021), 인도네시아는 맹그로브 

복원을 통해 해안 침식 방지와 탄소 격리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Arifanti, 2020). 이러한 국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

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자연기반해법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Costanza et al., 2017). 더 나아가, 농업, 산림, 수자원 관리

와 연계한 통합적 습지 관리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부처 간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할 수 있다(Persson et al., 2018). 

자연기반해법의 확산을 위해 먼저, 습지 복원과 관리에 대

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완전성

(Completeness)을 높이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적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습지 

복원 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Seddon et al., 2020). 또한, 

과학적 연구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Murray et al., 2018; Jafarzadeh et al., 2022).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습지 복원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Musasa et al., 2023). 이는 정책 실행의 투명성

(Transparency)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의 성공적인 자연기반해법 사

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의 도입은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능을 극대화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과학적 연구 강화, 지역 사회 참여, 국제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습지 정책의 완전성(Completeness)

과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습지 정책은 생태

계 보전 위주로 조사 및 관리가 실행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

응과 관련한 국외 습지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습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개선 방향과 주요 전략을 제시하

였다. 특히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수단으로서 습지를 활용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보전 및 관리 방법과 효과적인 수단

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감축목표

(NDC)에 있어 습지 역할과 자연기반해법(NbS) 으로서 습지 

활용 사례, 기타 습지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우리나라 습지 정책이 기후 변화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고 국제사회 동향과 비교하여 개선 및 보

완 사항을 도출하였다.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TACCC 원칙에 근거한 연구 결과, 

기후변화 대응과 습지 보전 정책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특히, 습지의 탄소 격리 능력에 대한 과학적 평

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한

다: (1) 기후변화 대응과 습지 보전 정책 수립에 있어 통합적 

접근을 통해 습지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

하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2)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습지 관리를 위해 습지의 상태와 변화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탄소 흡수량 등 정량적 데이터를 구축

한다. (3)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

에 맞는 습지 보전 및 복원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의 참

여를 유도한다. (4) 자연기반해법의 도입으로 습지의 기후변

화 완화 및 적응 기능을 극대화한다. (5) 재정적 지원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습지 보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나라 습지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

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지속 가능한 습지생태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 잠재력과 

Table 4. Key recommendations for integrated wetland policy implementation with TACCC principles

Key Recommendations Description TACCC Principles

Integrated Approach 
and Collaboration

Integrate wetland conservation law with climate change plans, strengthen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for climate-friendly agriculture and wetland 
restoration.

Transparency, 
Consistency

Active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Utilize satellite imagery, drones, and AI-based systems for real-time 
wetland monitoring and data-driven policy making.

Accuracy, Completeness, 
Comparability

Ensuring Policy 
Continuity

Maintain long-term consistency in wetland policies, ensuring funding and 
skilled personnel for scientific management and monitoring.

Consistency

Empowering Local 
Governments and 

Responsibility

Incorporate regional characteristics into wetland policies, enhance local 
governments' roles, and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Transprency,
Comparability

Introducing 
Nature-Based Solutions

Expand the use of nature-based solutions in wetland restoration for climate 
mitigation and resilience.

Comple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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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의 적용이 국내 정책에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

다. 국제적으로 습지는 탄소 격리와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연기반해법을 통

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2018). 그러나 우리나라의 습지 

정책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연

기반해법의 개념과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습지 복원을 통한 탄소 흡수량 증가나 기후변화 적응

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전략이 부족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습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자연기반해법의 실질

적인 효과와 경험을 가능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도록 

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에 활용하는 것도 자연기반

해법의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Seddon et al., 2021). 따라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자연기반해법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국외 

동향과 국내 습지정책 현황분석을 토대로 수행하였으나, 국

외 사례의 국내 적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정책

현황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

응과 관련한 국외 동향과 국내 현황분석을 통해 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존 습지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구체화

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행정관료,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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